
<민주당 초선의원단 기자회견문 전문>

나라의 주인은 기획재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위한 추경증액에 보다 적극 나서주십시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후유증이 국가 곳곳에 생채기를 낸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동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내놓고 어렵게 저마다의 생을 붙

잡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의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가 존속하는 

것도,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부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에 총력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지원대책을 촉

구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위한 최소 50조원의 재원마련과 3차 백신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선 직후 대규모의 ‘통합형 회복플랜’의 추진도 약속했습니

다. 

저희 민주당이 적극 뒷받해야 합니다. 

3기 민주당 정부의 마지막 해, 4기 민주당 정부의 첫해인 2022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

이 회복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기획재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회와 우리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다행히 김부겸 총리의 반가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 총리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뜻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초선의원은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관련 추경 증액을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의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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